BR6267      권력자의 자녀, 해외 이주           19-03-08

디오스다도 카베요 (Diosdado Cabello)는 베네주엘라의 권력 순위 2위인 국회의장입니다. 물론 권력 순위 1위는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Nicolas Maduro)입니다.  카베요 의장의 세 자녀 중에서 두 명이 극비리에 샹하이로 이주했습니다. 권력자의 자녀가 해외로 극비리에 이주한 사실이 얼려지자 카베요 의장은 것 잡을수 없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상 낙원을 이룩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좋은 정치 체제라면 자녀를 해외로 이주시키는 정당한 이유가 뭣인지 세계적으로 따가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카베요 의장의 22살인 딸, 다니엘라 카베요는 데시리 콘트레라스 (Desiree Contreras)라는 가명으로 항공권을 구입해서 출국했습니다. 콘트레라스라는 성은 다니엘라의 어머니의 친정집 성과 아버지의 성을 간략하게 합쳐서 조작한 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라와 함께 샹하이로 이주한 17세인 아들의 본명은 티토 카베요 (Tito Cabello)인데 그는 우간다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했습니다.

다니엘라는 평소에 그녀의 트위터에 체 게바라 (Che Guevara)를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인 공산 주의 혁명가로서 그는 쿠바의 공산화를 크게 도왔고 남미 전역을 공산화하는 활발한 활약을 하다가 볼리비아에서 총살당한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입니다. 다니엘라는 베네주엘라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극비리에 가명을 사용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걸 보면 사회주위 국가인 베네주엘라가 안전하지 못한 곳임을 잘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는 권력과 혜택이 정부의 상층과 부자들에게 모두 치중되고 평민들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는 제도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도 최고 권력자의 딸과 그녀의 가족이 해외로 살짝 이주했다고 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주 이유와 배경에 관해서 구구한 추측이 난무한 상태인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청와대에서나 이주자 본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카베요 의장의 자녀나 한국 최고 권력자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사유를 왜 못 밝히는 지 궁금합니다.   

베네주엘라의 카베요 국회의장이 마약 밀 거래 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권력자 따님의 가족이 동남아의 국가로 이주했다는 보도에 관해서 온갖 부정적인 소문이 분분하지만, 한국의 위신과 평판을 위해서 그녀의 해외 이주가 불법이나 비리와 관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